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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준PO]불운 시달리던 임찬규, 가을에도 반전 없었다

등록 2021.11.07 15:41:14

[서울=뉴시스] 고범준 기자 = 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준플레이오프 3차전 LG

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, 3회초 LG 임찬규가 교체되고 있다. 2021.11.07. bjko@newsis.com

[서울=뉴시스] 김주희 기자 = 시즌 내내 불운에 시달렸던 임찬규(LG 트윈스)가 가을야구에서도 반전에 실패했다. 

임찬규는 7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2021 신한은행 쏠 KBO리그 준플레이오프(준PO) 3차전에 선발 등판했다. 

팀의 운명이 걸린 경기에서 중책을 맡았다. 

시리즈 전적 1승1패로 맞선 가운데 3차전 패배는 탈락을 의미한다. 

그러나 임찬규는 2⅓이닝 4피안타(1홈런) 2탈삼진 3실점에 그친 뒤 빠르게 교체됐다. 

임찬규는 1회부터 선제점을 내줬다. 선두 정수빈에 중전 안타를 맞고, 후속 호세 페르난데스에게 우중간 2루타를 허용해 실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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했다. 

이후 두산의 중심타선을 모두 범타로 잡아낸 임찬규는 2회를 삼자범퇴로 마쳤다. 

3회를 넘기지 못했다. 

선두 박계범에게 우익수 방면 2루타를 맞았다. 정수빈을 좌익수 뜬공으로 처리한 임찬규는 1사 2루에서 다시 마주한 페르난데

스에게 또 당했다. 

1볼에서 페르난데스에게 던진 2구째 직구는 페르난데스의 방망이에 걸려 오른쪽 펜스를 넘어가는 투런으로 연결됐다. 스코어

는 1-3. 

'내일이 없는' LG는 더 이상 지켜보지 않고, 임찬규를 강판했다. 준PO 1차전에 선발 등판했던 앤드류 수아레즈가 구원으로 마

운드를 이어받았다. 

임찬규는 올 시즌 17경기에 등판해 1승8패 평균자책점 3.87을 기록했다. 

6월22일 SSG 랜더스전(7이닝 1실점)에서 시즌 첫 승을 거둔 뒤 더 이상의 승수를 쌓지 못했다. 

지독한 불운에 시달렸다. 잘 던져도, 타선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경기가 많았다. 승리 요건을 갖추고 내려오면 구원이 역전을 허용

해 승리가 날아갔다. 

분위기를 바꾸지 못하고 정규시즌을 마무리한 임찬규는 내심 반등을 기대했지만, 포스트시즌에서도 진한 아쉬움만 남기게 됐

다.

◎공감언론 뉴시스 juhee@newsis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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